
한겨레 연속 보도와 이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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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17일, 22일) 한겨레 연속 보도와 이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 쿠팡은 구두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내부정책에 따라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협의를 거쳐 서면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쿠팡은 전체 유통시장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이 선택하여 상품
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 중 하나일 뿐입니다. 

3.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협상하는 것은,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자들에 공통된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 하에서 중소상공인들은  과도한 마진 부담으로 성장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쿠팡에서 상품
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은 지난 2년간 매출이 97% 성장하였고, 쿠팡에서 판매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감
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소상공인 파트너 중  5,292명이 쿠팡과 함께한 후 소상공인을 졸업하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출 30억원 초과, KCD 기준)

4. 쿠팡은 납품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코카콜라 등 LG생활건강과 크린랲 상품들은 현재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에서 언급된 LG생활건강과 크린랲이야말로 해당 상품군에서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사업자로, 쿠팡 이외 다수
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채널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LG생활건강은
시장 판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쿠팡에 상품을 공급하려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2019년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
로 제기한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두 회사와는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이슈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적인 직매입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일 뿐입니다.

5. 한겨레의 보도를 인용한 참여연대 측의 주장은 악의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참여연대의 기존 주장에 대한 쿠팡의 입장에 관해서
는 2022. 3. 15.자 뉴스룸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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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그간 수십만 중소상공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
하고, 오히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이익에는 배치되는 허위사실의 주장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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